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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선의 회화는 언제나 ‘다음’을 향해 움직인다. 전시 《Cadence》는 작가가 지난 십여 

년간 구축해 온 추상회화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회고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비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작업의 

변곡점을 맞이했던 시기에 긴 호흡으로 완성한 Offset Lavender(2014–2018, ‘위장된 

오렌지’ 연작의 마지막 작업)을 시작으로, 〈반달색인〉, 〈Puddle Jumper〉, 〈Pale Deep〉, 

그리고 최근 도쿄에서 작업한 〈Phrase〉에 이르기까지 조현선의 추상회화가 거쳐온 

여러 단계의 리듬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그러나 이 전시가 다루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회화에 대한 사고와 감각이 어떤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탐색이다. 전시 제목 ‘Cadence’는 음악에서 악절의 끝을 맺고 리듬의 

흐름을 정돈하는 ‘종지(終止)’를 뜻한다. 전시는 조현선이 걸어온 추상회화의 궤적과 

앞으로 이어질 흐름을 하나의 호흡으로 엮어내며,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종지의 순간을 

포착한다. 
 
조현선의 초기 작업들이 일상의 단편적 인상과 감각을 추상적 제스처로 환원해 회화적 

언어로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위장된 오렌지〉 연작을 계기로 작가의 작업은 외부의 

인상을 그리는 대신 회화의 내부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어 

등장한 〈반달색인〉 연작은 전작의 부분을 발췌하고 중첩하며, 회화가 스스로를 

참조하는 구조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이전 작품의 일부를 

오려내거나 반전시키고, 다른 화면 위에 겹쳐 그리며 회화의 내부 논리를 탐색했다. 

원본과 복제, 드로잉과 페인팅, 직관과 계획적 구축의 경계가 맞물리며 회화는 닫힌 

이미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열린 체계로 확장된다. 이러한 반복과 

발췌의 방식은 단순한 형식 실험을 넘어, 회화가 시간과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고 다시 

생성하는가에 대한 사유를 동반한다. 
 
〈Puddle Jumper〉 연작은 그 구조적 탐구로부터 잠시 벗어나 회화의 물성과 손의 

리듬으로 되돌아간 시기였다. ‘Puddle Jumper’라는 이름은 물웅덩이를 뛰어넘는 아이의 

몸짓처럼 즉흥적이고 유연한 감각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시기에 화면 위에서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붓질의 흔적과 물감의 층위, 마름의 속도가 만들어내는 리듬을 

따라갔다. 이전의 엄밀한 구성에서 벗어난 이 시기의 화면은 우연적 흐름이 주도하는 

회화의 시간성을 드러낸다. 작가가 “눈과 손이 기억하는 오래된 습관을 뒤적이며 다시 

그리기의 감각을 복원했다”고 말했듯, 이 시기의 작업은 회화가 사유의 체계이자 몸의 

경험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환기시킨다. 
 
〈Phrase〉 연작은 이러한 회화의 리듬이 다시 문법의 구조로 정리되는 지점에 놓인다. 이 

작업에서 조현선은 회화를 완결된 이미지가 아닌 문장을 이루는 구(句)로 이해한다. 

각각의 화면은 즉흥적으로 흘러나오는 붓질과 물감의 중첩, 멈춤과 이어짐의 호흡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작가가 말하듯, ‘Phrase’는 회화를 언어의 구조로 

치환하기보다 언어 이전의 감각—말로 온전히 옮겨질 수 없는 리듬과 파동—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이다. 익숙한 질서에서 살짝 벗어난 어조, 문장의 틈에서 머무는 

정적, 끊어질 듯 이어지는 리듬이 화면 위에서 발생하며, 이 미묘한 차이들이 회화의 

문법을 새롭게 세운다. 도쿄에서의 시간은 낯선 환경의 반영이 아니라, 그간의 

반복적인 행위와 즉흥적인 호흡을 정리하고 조율한 시기였다. 〈Phrase〉는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색과 붓의 움직임, 물감의 층위, 사고의 리듬—이 하나의 언어로 응축되는 

단계이자, 앞으로 전개될 회화의 방향을 예고하는 연작이다. 
 
이렇듯 조현선의 회화는 구성과 감각, 계획과 즉흥 사이를 진자처럼 오가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해왔다. 〈위장된 오렌지〉가 감각의 인상에서 출발했다면, 〈반달색인〉은 

그 감각을 회화적 구조로 번안한 사유의 장이었다. 〈Puddle Jumper〉가 몸의 리듬으로 

되돌아갔다면, 〈Phrase〉는 그 리듬을 다시 문법으로 다듬어내는 과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Phrase〉 연작들은 이제 막 시작된 악절의 첫 구절로서, 여러 

차례의 변주와 심화를 거쳐 점차 확장될 예정이다. 화면을 따라 흐르는 색과 호흡, 

반복과 멈춤의 간격들은 하나의 문장을 이루며, 그 문장은 이제 막 첫 구절을 드러내고 

있다. 그 문장이 멈춤과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시 숨을 고를 때, 조현선의 회화는 

잠시 머물렀다가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간다. 그의 회화는 하나의 완결로 닫히지 

않고, 매번 다음을 준비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현선의 회화는 

지금도 진행중이며, 그 리듬은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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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Sun Jo’s painOng has always moved toward what comes next. The exhibiOon 
<Cadence> offers a panoramic view of the arOst’s decade-long exploraOon of abstracOon—
not as a retrospecOve retracing the past, but as a process anOcipaOng what lies ahead. 
Beginning with <Offset Lavender (2014–2018)>, the final work of her <Camouflaged Orange> 
series marking a pivotal transiOon in her pracOce, the show brings together key moments 
from successive bodies of work—<Thumb Index>, <Puddle Jumper>, <Pale Deep>, and the 
recent <Phrase> series created in Tokyo. Yet this exhibiOon is not a linear Omeline; it is an 
inquiry into how thought and sensaOon within painOng have evolved into their current form. 
The Otle <Cadence> refers to a musical closure—an end that resolves the flow of rhythm. 
The exhibiOon weaves Jo’s abstract trajectory into a single breath, capturing the instant of 
cadence that opens the way for what follows. 
 
If Jo’s early painOngs translated fragmentary impressions of everyday life into a painterly 
language of abstracOon, the <Camouflaged Orange> series marked a turning point. The arOst 
began turning inward, shiaing focus from external impressions to the internal logic of 
painOng itself. This inward turn developed in the <Thumb Index> series, where Jo extracted 
and overlaid fragments from earlier works. PainOng began to operate as a self-referenOal, 
structural system. She cut out porOons of previous painOngs, reversed them, and layered 
them onto new surfaces—probing the medium’s internal mechanics. The boundaries 
between original and reproducOon, drawing and painOng, intuiOon and construcOon began 
to blur. PainOng became not a closed image but an open system—an archive generaOng 
itself. This process of repeOOon and extracOon is not merely formal but a meditaOon on how 
painOng preserves and reconsOtutes Ome and memory. 
 
With the <Puddle Jumper> series, Jo briefly stepped away from structural inquiry and 
returned to the physicality of paint and the rhythm of the hand. The Otle, evoking a child 
leaping over a puddle, conveys spontaneity and fluidity. During this period, she worked more 
freely across the surface, following rhythms formed by brushstroke traces, pigment layers, 
and drying tempos. DeparOng from the rigor of her previous composiOons, these works 
reveal painOng’s temporal dimension shaped by chance and movement. As Jo notes, she 
“revisited the old habits remembered by the eye and hand, restoring the sensaOon of 
painOng again.” This period foregrounded painOng as both a system of thought and an 
embodied act. 
 
The <Phrase> series marks a point where the rhythm of painOng is rearOculated as a kind of 
grammar. Each painOng becomes not a finished image but a phrase—a unit of thought and 
breath within an unfolding visual sentence. Meaning arises through spontaneous brushwork, 
overlapping pigments, pauses, and conOnuaOons. Yet <Phrase> does not aMempt to 
translate painOng into language; rather, it visualizes pre-linguisOc sensaOons—rhythms and 
vibraOons beyond words. Subtle tonal shias, moments of sOllness between gestures, and 
rhythms that break and resume create a new syntax of painOng. The Tokyo period did not 



reflect external unfamiliarity but served as a Ome to recalibrate and tune the accumulated 
rhythms of repeOOon and improvisaOon. <Phrase> condenses preceding movements—of 
color, gesture, and thought—into a language that signals the direcOon her pracOce now 
takes. 
 
Jo’s painOng conOnuously oscillates, like a pendulum, between structure and sensaOon, plan 
and impulse, renewing itself through its own act. If <Camouflaged Orange> emerged from 
sensory impressions, <Thumb Index> transformed those sensaOons into reflecOve structure. 
<Puddle Jumper> reclaimed the rhythm of the body, while <Phrase> refines that rhythm into 
grammar. The newly presented works in <Phrase>, shown here for the first Ome, form the 
opening phrases of a nascent movement—one to unfold through further variaOons and 
intensificaOons. Across each surface, the flow of color and breath, the intervals of repeOOon 
and sOllness, compose a sentence just beginning to form. When that sentence pauses—
where movement and sOllness meet—Jo’s painOng takes a breath, then moves once again 
toward its next chapter. It never concludes in finality; it remains in a state of becoming, 
perpetually preparing for what comes next. The rhythm conOnues. 


